
2021년 7월 8일(목) 11: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 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

담당 : 최윤정 활동가 (070-4760-1216) 김현지 정책실장 (070-4760-1213)

- 기 자 회 견  취 재 요 청 -

“식용견은 없다!” 2021년 초복 기자회견 

그들도, 우리도 원하는 개식용 종식!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할 때!!

일시 2021년 7월 9일 (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세종대로 172

< 식순 >
순 서 발언자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동물권행동 카라

현황 및 경과보고

활동가 발언(1)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발언(2) 동물권행동 카라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참석자 중 1인 또는 나눠서

구 호 참석자 모두 함께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기자회견 참가자는 9인으로 한정합니다.



○ 여전히 진행 중인 대한민국 개식용 산업은 열악하기 그지 없는 사육시설에 연간 백만 마리 이상의 

동물을 가두고 썩은 음식물쓰레기를 급여하며 잔혹하게 학대・살해하는 등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가

축분뇨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등 각종 불법으로 점철된 산업입니다. 게다가 정부

가 사용 가능한 식품원료를 명시한 「식품공전」에 “개고기”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 검증조차 

불가능하여 공중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칼을 빼들기는 커녕, 개식용 종식

을 끊임없이 염원하는 국민들을 향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좌시하고 있습니다.

 

○ 2018년도 개식용 금지 국민청원이 40만 명 이상 달성에 성공했고, 청와대는 당시 공식답변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등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어떠한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는 지난 1년 여 간 국내에서 불법 개농장 밀집도가 가장 높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개농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45%이상의 개농장이 폐업한 상태였고 개농장주의 61.7% 이

상이 개농장 폐업 의사를 밝혔습니다. 불법과 학대가 난무하는 개식용 산업의 사양화는 이미 현실로 드

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의 부족을 탓하며 타자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닌, 현

실을 직시하고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 카라는 잔인한 동물학대 현장인 식용견 경매장, 개농장, 개도살장 폐쇄를 시민과 동물보호단체의 몫

으로 돌리고 그 어떠한 자발적인 단속, 점검, 처벌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는 정부를 규탄

하며 불법 그 자체인 개식용 산업을 온전히 끊어내기 위한 정부의 용단을 강하게 요구하고자 7월 9일

(금)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퍼포먼스 예정) 이후 7월 11일에는 국내

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구 칠성 개시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가 대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십 수

년간 수많은 시민들이 정부를 향해 외쳐왔던 개식용 종식이 이제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참고자료 - 개식용 종식 기자회견 웹자보


